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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제

각각 다른 유형의‘갑-을 관계’를 형성하게 된다.

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찬가지이다. 물론 연인 관계

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.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인 두 사람

의 마음을 저울에 달았을 때 완벽히 수평을 이루기란 쉽

지 않은 일이다.

처음에는 아무리 서로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자부해

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더 좋아하

기 마련이다. 이때 대개 더 사랑받는 사람이‘갑’의 위치

에, 더 사랑하는 사람이‘을’의 위치에 서게 된다.

분명히 연애 초기에는 내가 더 사랑받는 것 같았는데 

어느 순간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해서‘을’이 됐다고 느

껴지는 순간들이 있다.

내가 연애에서‘을’임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들을 인터

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소개했다.

1. 연락 안 해도 초조해하지 않을 때

바빠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내 연

락을 기다리지 않았을 때.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

집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화도 내지 않고 초조해하지

도 않을 때.

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내

가 더 초조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된다.

2. 내 앞에서 예쁜 말 쓰지 않을 때

연애 초기에는 서로 입버릇을 조심하곤 한다. 친구들 

앞에서 말할 때처럼 비속어를 쓰지 않도록 신경 쓰고 예

쁜 목소리를 들려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.

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서 비

속어를 쓰고 목소리도 가다듬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

‘더 이상 나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나?’하는 생각이 

든다.

3. 나만 꾸미고 나갈 때

평소와 같은 데이트지만 항상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

드는 게 당연하다.

오랫동안 옷을 고르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예쁘게 

손질해서 나갔는데, 마치 집 앞에 나온 것처럼 후줄근

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김이 빠진다. 몇 시간 동안이

나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꾸미고 나온 내 자신이 바보

처럼 느껴지기도 한다.

4. 자기 말만 할 때

연애 초기에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끊임 없이 질문

을 던진다. 아무리 설명해 줘도 좋아하는 사람을 더 자

세히 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.

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어 대화가 좀처럼 끊기지 않

곤 했었는데, 언제부턴가 나에게 궁금한 게 없어진 듯 

질문을 잘 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 서운함이 밀려온다.

5. 나만 웃고 있을 때

아직 연인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

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즐거워 작은 말 한 마디나 행

동 하나하나에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된다. 하지만 다

른 사람과 있을 때 잘 웃는 사람이 나와 함께할 때에는 

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다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

없다.

별 거 아닌 말에도 환하게 웃는 내 앞에서 억지 웃음을 

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내가 완

벽한‘을’임을 직감하게 된다.

내가 더 연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


